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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양심은 천국문의 열쇠
[말씀 요지]

마음으로는 찾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찾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 현재의 인간의 입장이다. 우리는 무한히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찾기를 원하는가’라고 자문해 보면 막연할 것이다. 양심이 동경하는 인격은 시대에 따라 변치 않는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나오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누구나 이러한 인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격을 갖추게 될 때 스스로 행복하다 할 것이다.
그런 인격자가 나와야 한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인격자를 보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만들어서라도 그러한 인격자를 내야 한다. 그러한 사람
이 나온다면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요,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목적도 그러한 사람일 것이다.

인류는 본래의 이상의 나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아 나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 이
것을 알고 나서 `본래의 나’를 찾아야 한다. 종교는 이것을 찾기 위한 방편이다.

누구든지 이 인격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분(메시아)과 비교하여 미달되면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다. 하
나의 세계가 온다면 이를 통치할 수 있는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주이시다.

여러분은 표준형의 인물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 주체와 인연을 맺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참다운 인격자는 자기의 가정, 사회, 국가만을 위해 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위해서 사는 분이다. 이
인류와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활은 가정생활을 하되 심정은 천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의 단계를 지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실천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인격자는 절대자를 통하여 나온다. 양심이 절대적인 주체와 상대기준을 세워 주고 받을 때 행복해진다.

심판 때는 하나의 세계가 새로이 나타나며 모든 민족이 그 세계를 위해 필요한 때다. 그때에 남아질 수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끝날에는 세계를 지배할 주인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을 세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끝날인 이때에 새로운 세계를 찾기 위하여 여러분은 여기에 온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선한 가정이 굶주리고, 선한
국가가 굶주리는 어려운 길이다.

그러나 주고도 또 주고 싶고, 위하고도 또 위하고 싶고, 섬기고도 또 섬기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
한 사람이다.

10년 걸려 갈 길을 5년 걸려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한다. 양심은 몸을 쳐서라도 10년에 갈 길을 10시간에 가도록 몰
아낸다. 양심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은 나보다도 선을 행하는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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